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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우울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조 은 하(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김 영 주(울산대 교수)

1. 들어가면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우울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 여부

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성지향 유아교육의 실제적인 교수 방법 및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은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우울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W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유아 40명이다. 본 연구의 도구

는 박은희(1996)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지와 Kovacs(1982)가 개발한 우울 척도 27문항

을 본 연구자가 유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52문항의 질문지이다. 실험 처치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

아간의 우울,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2일부터 2012년 4월 6일 까지 12회에 걸쳐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통제 집단은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보다 유

아의 자아탄력성 증가에 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도 이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타

났다.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제공받으며, 개방된 다양한 

자료를 경험함으로써 유아의 의식세계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작품을 위해 일시적인 만족이나 충

동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함께 나누고 도와줌으로써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등이 증가하여 자아탄력성

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둘째,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유치원 기본 교육과정에 따른 활동보다 유아의 우울성 감소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의 하위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결과는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이 또래

의 생각이나 느낌을 듣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므로 우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왜곡된 지각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4.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유아 영성의 의미와 영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영성지향 유아교육활동을 제기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는 영성지향 유아교육 활동의 실제적인 예와 방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영성지향 유아교육 연구와 교육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이외에도 영성지향 유아교육의 다

른 영역인 생명, 직관, 숭상, 사랑 영역의 교육활동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